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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  블 큐브  표  스테인리
스를  재로 한 프라이팬을 개
한 것은 200택년이었다. 기존 프라
이팬  재로 주로 쓰 던 알루미
늄을  체 기 위 다. ‘알루
미늄 프라이팬에  환 호르몬이 
검출됐다’는 기사를 본 게 계기
다. 스테인리스  재의 장점과 단
점은 분명 다. 환 호르몬이 나
올 염  낮다는 게  장 큰 장점
이다. 스테인리스의 물 이   
잘 벗 지지 않아 다.  명  상
웷으로   길었다.  지만 음

물이 잘 눌어붙는다는 단점이 있
다. 열전 율이 낮아 예열 는 데 
간  오  걸 다. 김  표는 장

점을 살리고 단점을 보완한 스테
인리스 프라이팬 ‘쿡셀’을 내놨다.

○美 식DA 인증 도료 사용
쿡셀은 ‘스테인리스-알루미늄-스
테인리스’ 3중  다. 열전 율이 
알루미늄 프라이팬 못지않게 
다. 스테인리스 프라이팬의 ‘고질
병’인 음 이 눌어붙는 일은 웷다. 
프라이팬 안쪽 표면에 홈을 파 음
과 뢮 은 면웷을 최 한 

분이다. 코팅제는 홈 안쪽에만 
웠다. 날카로운  기  잘  지 않

아 코팅이 벗 질 염 는 웷다. 김 
표는 “코팅이 잘 긁혀 나오지 않

기 때문에 음 물에 코팅제  
일  은  지 않다”고 말 다.
코팅이 다  벗 져  문제
  게  다. 미   품의

(회D)이 인증한 안전한  료를 
썼다. 음  잔 물의 틈  끼웏 및 
눌어붙음을 최 다. 웗년 9월 
비웖  뽑은 ‘한 비웖만

지 ’ 인증 에  주방용품(프라
이팬) 부문 1위를  상 다.
김  표는 1998년 블 큐브의 

전신인  호산 을 설립 다. 커
피  주전웖를 만 어 중동에 
공 면  몸집을 불 다.
위기는  웗스 게 찾아왔다. 

2001년 9·11 테러   생 을 때
다. 중동으로 향 는  출 물량이 
룜 리 취 됐다. 중동 사람 취향

에 뢮는 디웖인을 웷용한 커피
 주전웖  주 이었던  호산

은 그   울 문을  다.
이듬 인 2002년 중  광둥

에  ‘중 ’이란 이름으로   
출 을  다. 인건비를 아끼 면 
중 에 공장을 짓는 게 이 이란 
판단이었다. 중동에 커피  주
전웖  출을 다   웗 다.  지
만 커피  주전웖에만 뢱 리
지 않 다.  정 상품과 지 에만 
의존 선  사  언제든지 무너질 

 있다는 생 이  었다. 냄비 프
라이팬 등 주방용품 쪽으로 제품
을  장 다.

○ 허 11개 … “ 출 본격화”
련은 2008년 또 찾아왔다.  일 

유명 주방용품 기  WM회에 프라
이팬 주문웖상표부 생산(OEM) 
공 을 추진한 게 문제 다. 아이
디어와 공정을 검토 며 관심을 
보 던 WM회는 블 큐브(당  중

)와 계 을 끝내  지 않
다.  신 유사 제품 OEM을 다른 

체에 의뢰 다. 김  표는 “ 기  
덩  너무 웗아 눈뜨고 당할 
에  었다”고 말 다.
제품을 개선 다. 당  내 은 ‘1

세 ’ 프라이팬  을  례 례 
끌어올 다. 지 은 ‘태세 ’ 프라
이팬을 내 을 만큼  이 향상됐
다. 2015년 ‘쿡셀’이란 웖체상표를 
만든 뒤 본 웷으로 마케팅에 나
다. OEM으론 한계  있다고 봤다. 
지 재산권에  신  썼다. 지 까
지 11개  허를 등록 다. 김  표
는 “올 를 쿡셀 브랜 를 널리 알
리는  로  겠다”고 말 다.
  흥=이우상     기자  idol@hankyung.com 

중소기업·바이오

블랙큐브   스테인리스 프라이팬‘쿡셀’

“눌어붙지 않고 환경호르몬 걱정 없는 프라이팬”
○‘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’은 이메일

(art@hankyung.com)로 신청받고 있

습니다. 한국경제신문 홈페이지(event.

hankyung.com)를 참조하세요.

○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 △블랙큐브-쿡

셀 (031)315-1300 △비엘티주 회사-

품포장기 Lofaho (042)671-9501 

△대호아이앤티-스마 호신기 마미콜 

(055)715-2233 △코엔-휴대용 에너지

저장장치 파워뱅크 (031)476-1390 

 프라이팬 안쪽에 홈 파내

 음식과 맞 는 면적 최소

 3중  조로 소재 단점 극복

“자체 브랜드로 수출 나설 것”

김진  블랙큐브 대표가 열전도율을 높인 스테인리스 소재 프라이팬 ‘쿡셀’의 장
점을 설명하고 있다.   이우상 기자

“스마트 청진기로 태아 건강  인”

中企협동조합 정기총회 돌  … 이사장 172명 선출

한샘의 ‘샘  장’이 누웷 판뢱량 
150만개를 돌파 다. 2009년 출  
후 8년 만이다.  내에  나온 
장  운데 단연 최다 판뢱량이다. 
지 까지 팔린 샘  장을 쌓으면 
태3빌딩 1만개  이다. 이  장 판
뢱량은 2011년 20만개형 2014년 100
만개를  례로 넘었다.

비(   비  )  좋은 
게  장 큰  점이다.  장은 덩  
큰  지만 디웖인은 덜  되
는 게  징이다.  이 낮으면  
튼튼한 게 최고의 ‘ 룝’이다. 
부분의 면웷이  에  져 다. 
디웖인이 최우선 고 되는 다른 

과 다   이  있다.
한샘은 이 점을 최 한 파고 었

다. 제품을 규 다. 제  공정 
중 사람 손이 최 한 덜  록 
다. 흰  등  장 무난한 세  지 
상만 선 할   있게   제품  짓
를 줄 다. 제 공정  부분을 웖동

다.   판뢱는 한샘의 온라인 쇼핑
몰인 ‘한샘몰’을 통 만  다. 
오프라인 점 에  팔면 

료를 줘     이  아지기 때
문이다. 괜찮은  장을 싸게 공
할   있는 것에만 초점을 뢮췄다. 
판뢱량이 늘웖 한샘은  을   

낮췄다. 
샘  장 
중  장 
많이 판
뢱된   
120㎝ 5
단  장
(사진 )
은 2010

년 초 11만택000원이었다. 지 은 9
만5000원이다.

장이지만  만  어 게 
지 않 다.  장 칸에 ‘ㄷ’웖형 ‘혔’ 
의 선반을 끼워 넣으면  용품

이나 문 류 등  깔끔 게 넣을 
 있다.  장에 꼭 뢮는  니  

있어 장난 이나 아이  옷  넣
을   있다. 한샘은 이런 ‘ 장용
품’  별 로 판뢱 중이다.
웶   립  를 파는 이케아

와  리 배송과  립  다  줬다. 
  립에  툰 주부  아이

을 위  주로 사기 때문이다. 웶  
제품인데  배송 등  비스를 
별 지 않 다. 한샘은 150만개 판
뢱 돌파 기념으로 이  말까지 
을 최  25%   낮춰주는  사

를  고 있다.
  안재광    기자  ahnjk@hankyung.com 

2011년 설립된 헬스케어 스타  
스마 사운 는 웗년 3월 중  최
  털 사이   이두에 원점 다. 

사물인터넷(도망T) 등 ‘스마 한 상품’
만 룜아  은 ‘미 상점’ 코너 다. 
한  기 으로는 처음이었다. 그  
태월에는 중  제 사로부터 투웖  

다. 후  투웖 논의  이뤄지고 
있다. 중  베이징 내 한 제 사와는 
판뢱 협상을 진  중이다.
이  사  개 한 스마  청진

기 ‘스키퍼’  분이었다. 스키퍼는 
일반 청진기처  심장이 뛰는 왼
쪽  슴에  다  면 심장 동 
리를  게  준다.  기에 분  기
을 넣었다. 스마 폰 앱(응용프

로그램)과 연동을 통 다. 심장
동을  인 면 스 레스 지 형 

건 상  등 다양한 건 지표  
나온다.  동 요 까지  알 준
다.  어떤 운동을   할지형  단을 
어떻게 짤지 등  제 한다.
앱은 일반인을 위한 ‘스키퍼 
’와 웏산부용인 ‘스키퍼 마마’ 두 

종류다. 웏산부용 앱으로  아의 
심장 동  리를  고 건  상
를  인할   있다. 중 에  반응

이 좋 던 것  웏산부를 타깃으
로  기 때문이다. 중 은 신생아 

 연 2000만명을 넘을 정 로 
관련  장이 크다. 올 는 1  1
웖녀 정  완 로  장이   커질 
전뢭이다. 
이만찬 스마 사운   표(사

진)는 “20~30   로운 기기를 
쉽게  아 일 것으로 판단 고 
웏산부에 초점을 뢮춰 제품을 개

다”고 설명 다. 그는 “심장
동  리의 규 을 분 고 부
정뢲을 잡아내는 게  심 기술”이
라고 덧붙 다.
스마 사운 는  일본과 동남아
아 미  등으로   장을   

중이다. 웗년 8월 일본  프 뱅크
와 판뢱 계 을 맺었다.  프 뱅
크 온라인몰에 제품을 내놨다. 올
는 일본 내 오프라인 뢱장에  

판뢱할 예정이다. 
  김근희    기자  tkfcka7@hankyung.com 

중 기 중 ( 장  ·사
진)는  종별 중 기   표 단체
인 중 기 협동 합 총  이 
 중 열린다고 5일  표 다. 
중 기 협동 합법에 의  

설립된 900 개 협동 합이  상
이다. 이  운데 중 기 협동
합 이사장 웏기  끝나는 1택2개 
합(연합  5개형 전 합 48개형 

지방·사
합 119개)은 
이번 총 에
  선이나 

추   로 
이사장을 선
출할 예정이

다. 이번 총 에선 협동 합 활
에  한  체웷 논의  이뤄진

다. 정부  지난  ‘중 기 협동
합 활  3개년 계 ’을  표

며 55년 만에 중 기 협동 합 
지원을 명문 기 때문이다.   
중 기 중  정기총 는 오

는 28일  울  의  중 기 중
 지  1층 그랜 홀에  열릴 

예정이다. 
  이민하    기자  minari@hankyung.com 

‘ 민책장’ 된 한샘 책장
 150만개 판매 비결은 …

한미약품, 주요  원 교체 … 계약파기 영향?

지난  기술 출 계   지 등으
로 어 움을  은 한미 품이 부
사장  웏원 2명의 사표를  리
고 외부에   로운 인사를 

원 다.
5일 제 계에 따르면 한미

품은 최근 김재  최고재무 웏
웖(C회O·부사장)의 사표를  리
다. 김 전 부사장이 지난  10월 

폐암  료제 ‘올리타’( 분명 올
무티닙) 계 파기 늑장공  등에 

따른  웏으로 사표를 제출한 데 
따른 것이다. 당  한미 품은 검
찰  사 결과에 따라 사표  리 
부를 결정할 방침이라고  으
나 인웷 쇄신  원에  퇴사를 결
정한 것으로 알 졌다. 손지웅 최
고의 웏웖(CMO·부사장)  
한미 품을 떠나 최근 L획  
생명과 사 본부장으로 웖리를 
옮 다.
한미 품 관계웖는 “주요 웏원
 인사  일부 있었던 것은 뢮다”

며 “김 전 부사장과 손 전 부사장

의 후웏 인사는 정 지지 않 다”
고 말 다.  계에선 두 사람 룜두 
올리타의 개 과 기술 출을 총
괄 는  웏웖 던 만큼 올리타 
기술 출 계 파기   향을 미
쳤을 것이라고 보고 있다.
한미 품이 지난  셀 리온 

부사장 출신  희 부사장을 
원한 것  뒤 게 알 졌다.   부
사장은 한미 품에   출 계
과 관련한 법률  무를 맡을 것으
로 전 졌다.
  김근희    기자  tkfcka7@hankyung.com 

부사장 2명 퇴사

이만찬 스마트사운드  표


